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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3차시- 

학습 안내 

 

오늘 학습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지난 2 차시에서는 AI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능과 앱 흐름을 실제로 

받쳐 주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이 

구조가 우리 앱 기능을 정말 지원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기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 

엔티티로 묶고 관계와 키를 정한 뒤, 마지막에는 데이터 구조 명세서까지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1) 기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 저장할 값과 입력값을 구분해 봅시다. 

2) 흩어진 데이터 조각을 엔티티(테이블) 단위로 묶어 봅시다. 

3) 엔티티 사이의 관계와 PK·FK 를 정리해 봅시다. 

4) 필드 사전을 작성하고 이 구조가 기능을 지원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 3차시 강의 영상 > 

▶ 영상 링크: http://edu.e-icon.or.kr/courses/5e64b056-783c-4ab3-8108-30b4854cf0b7/lessons/5dfbc771-f8ea-4be9-

b7e7-1cbc7b2cac4b 

 



 

이번 차시는 데이터 구조 설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구조는 단순히 DB 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기능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즉,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지, 그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 앱 

기능을 정말 지원하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30 분 동안 우리는 기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고, 테이블처럼 묶고, 관계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구조 명세서까지 만들어볼 겁니다. 

 

 

2 차시에서 우리는 AI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했다면, 이번 3 차시에서는 그 기능과 앱 흐름을 

실제로 받쳐주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테이블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앱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 데이터를 어떤 단위로 묶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실제 기능을 끝까지 지원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데이터 구조 명세서 형태로 



정리할 것이고, 다음 차시에서는 이 구조를 시스템 아키텍처나 DB 연결 흐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앱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분 기록 기능이 있다고 

해도, 누가 기록하는지, 어떤 값을 저장하는지, 언제 저장하는지, 다른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없으면 저장 기준이 모호해지고, 같은 

데이터를 화면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사용자와 기록, 결과 사이 관계도 끊기게 됩니다. 그 

상태로 개발을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다시 구조를 뜯어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설계는 

단순히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능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예시 앱을 기준으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시는 

사용자의 기분을 기록하고, 간단한 행동 추천을 제공하는 웰빙 앱입니다. 사용자는 먼저 자신의 

기분 상태를 선택하고, 짧은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앱은 그 상태를 바탕으로 간단한 

행동 팁이나 추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이전 기록을 다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능 설명을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려면 ‘무슨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지?’가 바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부터 이 기능을 데이터 관점으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능 설명을 실제 구현 쪽으로 한 단계 내려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조 설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능을 보고 ‘이 기능이 동작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와 잠깐만 쓰는 입력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저장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이번 단계의 핵심 규칙입니다. 왼쪽의 세 단계는 이 판단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기능을 행동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다음 그 

행동에 필요한 데이터 조각을 뽑습니다. 이때는 보통 명사 형태로 적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쓰이는 값인지를 

판단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면, ‘기분 기록’ 기능에서 사용자는 오늘의 기분 상태를 선택합니다. 

이 행동을 구현하려면 최소한 user_id, mood_value, recorded_at 같은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나중에 사용자가 자기 기록을 다시 조회해야 하므로, 이 데이터는 

일회성 입력값이 아니라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슬라이드에서 



기억해야 할 흐름은 단순합니다. 기능을 보고, 데이터 조각을 뽑고, 저장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을 해두면 다음 단계에서 엔티티나 테이블로 묶는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Step 1 에서 본 원칙을 실제 표 형태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기능을 보고 

데이터 조각을 뽑고,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을 각 기능별로 

정리해보는 실습입니다. 표를 볼 때는 각 행을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동작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2 개에서 3 개 정도 적어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테이블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요구하는 데이터 조각을 충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기록 기능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기분을 선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od_value 외에도 user_id, recorded_at 같은 값이 

떠올라야 합니다. 메모 작성 기능은 note_text 만 있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록에 연결된 메모인지 식별할 값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entry_id 같은 연결 정보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동 추천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current_mood 나 note_text 처럼 추천을 만들기 

위해 잠깐 쓰는 입력값이 중요합니다. 즉, 이 행은 저장 자체보다 ‘추천 생성에 필요한 입력’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조회 기능은 이전 데이터를 다시 찾는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록인지, 어떤 기간을 조회할지 같은 조건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ser_id, date_range 같은 값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표의 목적은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기능을 데이터 

관점으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해두면 다음 단계에서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서 엔티티로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앞 단계에서는 기능별로 필요한 데이터 조각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아직 값들이 

흩어져 있어서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서 엔티티, 즉 

테이블 후보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규칙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엔티티는 하나의 대상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er_id 는 사용자라는 대상을 설명하는 값이고, mood_value 와 

recorded_at 은 기분 기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값입니다. note_text 는 메모라는 

대상으로, recommendation_text 는 추천 결과라는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조각들을 각각 User, MoodEntry, Note, Recommendation 같은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데이터를 설명 대상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엔티티 후보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와 

연결되는지 관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는 데이터 조각을 엔티티로 묶었습니다. 이제는 그 엔티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PK 와 FK 의 역할입니다. PK, 즉 기본키는 각 엔티티를 

자기 자신으로 식별하기 위한 값입니다. 반면 FK, 즉 외래키는 다른 엔티티와 연결하기 위해 

가져오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User 엔티티는 user_id 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MoodEntry 는 하나의 

기분 기록이므로 entry_id 가 필요하고, 이 기록이 어떤 사용자 것인지 연결하려면 user_id 를 FK 로 

가져와야 합니다. Note 와 Recommendation 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을 식별하는 

note_id, recommendation_id 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기분 기록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 entry_id 를 

FK 로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로 보면, 한 명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기분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User 와 MoodEntry 는 1:N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에서는 하나의 기분 기록에 메모 하나, 

추천 결과 하나가 붙는다고 가정해서 1:1 로 단순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키를 정해야 

데이터 구조가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에는 이 구조가 

맞는지 퀴즈나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구조 설계의 핵심 흐름입니다. 먼저 기능을 보고 필요한 데이터 조각을 뽑아야 

합니다. 이때 저장할 값과 잠깐 쓰는 입력값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흩어진 

데이터 조각을 같은 대상을 기준으로 묶어서 엔티티 후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기분 기록, 

메모, 추천 결과처럼 설명 대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엔티티가 정리되면 이제 관계를 정합니다. 

어떤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와 연결되는지 보고 1:1 인지, 1:N 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PK 와 

FK 를 정해야 실제 구현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PK 는 자기 자신을 식별하는 키이고, FK 는 다른 

엔티티와 연결하는 키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구조 설계는 기능 설명을 구현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문제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엔티티와 관계를 정했다면, 실제 구현을 위해 필드 단위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필드 사전은 각 

엔티티에 어떤 필드가 들어가는지, 그 필드가 어떤 타입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짧게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드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저장하는 값인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user_id 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값이고, mood_value 는 사용자가 

선택한 기분 값입니다.recorded_at 은 기록 시각을 의미합니다. 또 관계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FK 

필드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MoodEntry 의 user_id 는 User 와 연결되는 값이고, Note 와 

Recommendation 의 entry_id 는 각각 어떤 기분 기록에 연결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필드 사전은 

단순 목록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실제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든 구조를 다시 기능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실제 기능을 끝까지 지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필요한 값이 실제로 

저장되는가. 둘째, 나중에 다시 찾거나 다른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가. 셋째, 핵심 기능 흐름에서 

빠진 값은 없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 기록은 mood_value, user_id, recorded_at 이 있어야 

저장이 가능하고, 메모는 entry_id 가 있어야 특정 기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도 결국 

어떤 사용자 기록인지, 언제 기록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동작합니다. 즉, 구조를 만든 뒤에는 반드시 

기능 관점으로 되돌아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능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각을 뽑고, 

그것을 엔티티로 묶고, 관계와 PK/FK 를 정하고, 필드까지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실제 기능을 지원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최종 제출물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티티 목록, 주요 

필드 목록, 관계, PK 와 FK, 그리고 기능 지원 여부 점검이 들어 있으면 데이터 구조 명세서의 기본 

형태는 갖춘 것입니다. 좋은 제출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같은 대상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잘 

묶였는지, 관계와 키가 자연스러운지, 필드 설명이 모호하지 않은지, 그리고 앱 기능을 실제로 

지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구조 설계는 기능 설명을 구현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정리 퀴즈 

 

Q1. 행동 추천 기능에서 current_mood, note_text 같은 값은 가장 먼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A. PK 

B. 입력값 

C. 관계 정보 

 

Q2. 다음 중 같은 엔티티로 묶기 가장 어려운 조합은? 

A. mood_value + recorded_at 

B. note_text + entry_id 

C. user_id + recommendation_text 

 

Q3.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기분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User와 MoodEntry의 관계로 맞는 것은? 

A. 1 : 1 

B. 1 : N 

C. N : N 

 

Q4. 다음 중 필드 사전(Data Dictionary)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배경색, 아이콘, 폰트 

B. 화면 이름, 버튼 개수, 페이지 수 

C. 필드 명, 타입 예시, 설명 

 



Q5. Note 엔티티가 특정 MoodEntry와 연결되어 메모 작성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꼭 필요한 

값은? 

A. entry_id 

B. recommendation_text 

C. mood_value 


